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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간호를 내놓은 지 벌써 반년이 지양다. 본 연구소가 설웹 

펀 지 옐마 안돼서 「국어생활」 창간호를 급하게 세상에 내놓고 

보니， 그에 대한 기초 작업과 후속 계획이 아직 갖추어지지 못 

한 상태였다. 그래서 그 동얀 이에 대한 보완 작엽￡로 수개월 

을 보내게 된 것야다. 

「국어 생 활」은 우리 온 국민의 말괴- 글을 올바르케 이 끌어 가 

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이 판공서나 

또는 한정된 일부에 머물치 말고 국민 모두에케 보급되기를 원 

한다. 그러고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 적어도 일년에 네 벤 나오 

는 계간지로 만들고 싶다. L이란 우리의 소망이 허용되고 또 이 

루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. 

이먼 호에는 “국어 속의 외래어” 문제를 특칩으로 다루었다. 

그것은 현재 “외래어 표기법”의 개정 작엽이 급히 진행되어가 

고 았어 불원간 그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 

기 해문에 이에 대한 -준Bl T지식을 국만에게 주기 위해서이다. 

캐정얀이 공포되면 마음 호에선 이 안의 소개와 해설을 붙이고 

자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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